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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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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in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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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경남에 소재한 3개 대학의 동의를 얻은 해당 간호학과의 1,2학
년 간호 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일∼7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독립은
5점 만점에 평균 2.71±0.49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5만점에 평균 3.61±0.50점, 대인관계 유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08±0.35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r=.469, p<.001)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아존
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r=.165, p<.041)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의 유능성의 향상을 위한 중재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o identify their relationships and prepare an intervention plan.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May 1 to 7, 2021, for 153 first and second-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nursing department who obtained consent from three universities in Busan and Kyeongnam. The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the subjects was 2.71±0.49 points out of five points; the average 
self-esteem was 3.61±0.50 points out of five points, and the average interpersonal competency was 
3.08±0.35 points out of five points. Interpersonal competen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ag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ubject's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self-esteem (r=.469, p<.001) had a positive correlation, and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r=.165, p<.041) had a positive relationship. Overall, 
interventions aimed at improving the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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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그동안의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

간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의 깊이와 폭이 확장되는 변
화를 경험하게 된다[1]. 이때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경험
함으로써 성숙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
며, 가족이나 또래 중심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2]. 특히 간호대학
생은 임상실습, 이론수업, 국가고시 등으로 학업에 집중
해야하는 부담감이 큰데다 대인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상
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 이러한 어려움들은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4]. 대인관계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갈등과 좌절을 유발하기도 하며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불행은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경
우가 많다[5].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약 2,6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생 정신건강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약 
73.3%가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은 실습
과 수업 뿐 아니라 간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바
탕이 되므로[6] 대인관계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요인 중 심리적 독립은 부모
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사고하
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7]. 부모와 심리적으로 독립
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감, 자율성, 그리고 정체감이 형성
되었을 때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만약 그렇
지 못할 경우에 즉,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에 어려움을 경
험할수록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어려워, 대인
관계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8,9].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를 능력이 있고, 중요하
고,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믿는 정도와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하는 태도를 말한다[10]. 대학생들이 함양해
야 할 중요한 심리적인 요소인 자아존중감은 진로나 취
업 등 다양한 대학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개인이 갖는 긍
정적인 부분이며[1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문
간호사로서 갖추어야할 능력이고, 간호실무 수행에 자신
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량이다[12].

간호대학생에 있어 대인관계 유능성은 수업과 간호업
무 특성상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상실습교육 및 간호실

무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대상자들과 관계를 형성
하게 되므로[13]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를 키워나가야하
며, 나아가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유
능성을 발달시켜야 한다[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교육 과정 이수 뿐 아니라 실질
적 간호업무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상호복합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및 심리
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개
념, 인지성향, 사회기술 등의 특성이 제시되어 왔으며
[15],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족분화, 가족 건강성 등의 특
성이 제시되어 왔다[16].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개념, 
감사 성향, 공감 능력, 인지적 유연성, 자기수용 및 타인
수용이 연구되어 왔다[14]. 이처럼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
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가족적, 심리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을 요인으로 한 
연구를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알아보고 간호학
적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

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

인관계 유능성과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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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1,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er analysis
를 근거로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05, 검정력(1-β) 80%, 효과의 크기(fz) .15, 예측변
수 9개로 산출해 본 연구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 크기는 
128명이 추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72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 회수되었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
석에 포함된 표본수는 153명이었다. 

자료수집은  부산, 경남에 소재한 3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일에서 
2021년 5월 7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의 비자발적 참여를 회피하기 위하
여 연구자 외 제 3자가 참여하여 연구의 방법 및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 처리되어 대상자의 비 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
를 직접 배부하고 작성시간은 약 15~20분이 소요되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심리적 독립 측정도구 
Hoffman(1984)의 심리적 독립척도를 정은희(1992)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태도적 독립의 4가지 
하위척도로 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offman
은 아버지(69개 문항)와 어머니(69개 문항)를 구분했지
만 본 연구는 독립, 미독립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아버
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았고 갈등적 독립척도에 해당
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 계수는 .8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53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Rosenberg(1965)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기백(2013)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
정적 문항 5문항 부정적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요인부하량이 낮은 8번 문항을 제외하고 9개의 문항
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 계
수는 .906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846이
었다.

2.3.3 대인관계 능력 측정도구
Schlein과 Guerney(1971)의 대인관계변화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이형득과 문선모(1982)가 번안한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satisfaction, 
communication, trust, intimacy, sensitivity, 
openness, understanding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 계수는 .888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905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program 23을 이

용해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처

리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하
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
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F)값을 분
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 분석을 위
해 Scheffe’s test을 사용하였다.

4)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의 성별은 여학생이 127명(83.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고, 남학생은 26명(17.0%)이었으며, 연령은 20∼22세
가 91명(59.5%)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47명(96.1%)이 월등히 많았으며, 거주
형태는 가족과의 동거가 116명(75.8%)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형제유무는 1명이 87명(56.9%)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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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없다’가 17명(11.1%)으로 가장 적었다.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는 부모님 140명(91.5%)이 대부분이었으며, 간
호대학생으로서 만족은 ‘그렇다’가 140명(91.5%), ‘아니
다’가 13명(8.5%)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ercen
t(%)

Gender
Male 26 17.0

Female 127 83.0

Age

20-22 91 59.5

23-25 28 18.3
26-28 20 13.1

29-31 7 4.6
32≤ 7 4.6

Married 
Yes 6 3.9
No 147 96.1

Housing type
Dormitory 21 13.7
Living with family 116 75.8
Etc 16 10.5

Have siblings

No 17 11.1
1 87 56.9

2 25 16.3
3≤ 24 15.7

Relationship with 
guardian

Grandparents 5 3.3
Parents 140 91.5

Etc 8 5.2

Satisfaction as a 
nursing student

Yes 140 91.5

No 13 8.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3)

3.2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과 대인
    관계 유능성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독립은 5점 만점에 평균 2.71± 
0.49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5만점에 평균 3.61±0.50
점, 대인관계 유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08±0.35점으
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SD Min Max

Psychological 
independence 2.71±0.49 1.48 3.79

Self-esteem 3.61±0.50 2.11 4.44

Interpersonal 
competence 3.08±0.35 2.10 5.00

Table 2.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153)

3.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
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의 연령
(F=3.688, p=.00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
후분석 결과 연령에서 32세 이상이 20~22세보다 대인
관계 유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
감 및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
(r=.469, p<.001)은 양의 상관관계로 심리적 독립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대
인관계 유능성(r=.165, p<.041)은 양의 상관관계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Variabl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r(p)

Self-esteem
r(p)

Interpersonal 
competence

r(p)
Psychological 
independence 1

Self-esteem .469**
(<.001) 1

Interpersonal 
competence

.040
(.620)

.165*
(.041) 1

Table 4. Correlation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15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교육의 기초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을 살펴본 결과, 심리적 독립은 5점 척도에서 2.71점으
로 대학생을 대상을 한 연구의 2.80점[17]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적절한 사회적 역할
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18]  특히 간호대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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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Interpersonal compete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67±0.38 -.486

(.628)
3.09±0.29 .159

(.874)
3.54±0.52 -.877

(.433)Female 2.71±0.51 3.07±0.37 3.64±0.50

Age

20-22 2.72±0.49

.698
(.595)

3.09±0.34

.425
(.790)

3.72±0.52
3.688
e>a

(.007)*

23-25 2.59±0.52 3.04±0.31 3.46±0.44

26-28 2.79±0.41 3.06±0.29 3.56±0.48
29-31 2.83±0.67 3.10±0.45 3.64±0.16

32≤ 2.63±0.31 2.94±0.45 3.10±0.48

Married 
Yes 2.66±0.61 -.271

(.787)
2.78±0.23 -2.135

(.054)
3.58±0.16 -.214

(.052)No 2.71±0.49 3.09±0.35 3.62±0.51

Housing 
type

Dormitory 2.49±0.56
2.468
(.088)

3.01±0.48
.485
(.617)

3.67±0.54
.311
(.829)Living with family 2.75±0.47 3.08±0.34 3.63±0.50

Etc 2.70±0.48 3.12±0.35 1.97±0.49

Have 
siblings

No 2.58±0.46

.421
(.738)

2.98±0.31

.669
(.572)

3.58±0.57

-.479
(.633)

1 2.73±0.47 3.09±0.36 3.64±0.48

2 2.71±0.45 3.04±0.33 3.68±0.51
3≤ 2.71±0.62 3.12±0.37 3.52±0.52

Relationship 
with
guardian

Grandparents 2.59±0.50
1.878
(.156)

3.22±0.33
2.642
(.074)

3.92±0.46
1.329
(.186)Parents 2.73±0.49 3.08±0.35 3.61±0.51

Etc 2.40±0.39 2.82±0.21

Satisfaction as a 
nursing student

Yes 2.72±0.49 .552
(.582)

3.08±0.36 .349
(.728)

3.64±0.50 4.453
(.066)No 2.63±0.44 3.04±0.20 3.34±0.41

*p<.0

Table 3.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teristics
(N=153)

게는 간호현장의 업무에 수행에 있어 적절한 역할이 요
구되므로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6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09점[19],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2.96점[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1~2학년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에 대한 가치관, 적성, 긍
정적인 기대감과 관련이 있으며[20],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학생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대학생
활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나므로[21] 간호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 추후 전문간호의 진로를 위한 정체성 확
립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5점 척도에서 3.08점으로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3.68점[22], 대학생의 
3.42점[2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학업 내용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요구받고 있으나 수업, 실습, 국가고시 등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대인관계를 위한 시간의 결핍으로 스스로 인식하
고 있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 추론된

다. 대인관계는 간호대학생뿐 아니라 나아가 전문간호인
에게 조직 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므로[24] 대인관
계 유능성을 위한 중재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과도한 부담감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
습 수단을 활용하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
관계 유능성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Kwak, Yi[25]의 연구와 같
은 결과를 보였다. Jackson[26]은 연령이 낮은 간호대학
생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
고, Schlosnagle[27]은 성인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관
계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대
안관계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존
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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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은 양의 상관계로 나타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Kim(2009)[28]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으로 인해 자율성이 증대
되고, 개인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
는 인식을 강조하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위한 
의지를 촉진함으로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
고, 심리적 독립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는 리더십 프로그램,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중요하
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
하고, 사회에서는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는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Kim(2019)[29]의 연
구결과와 일치했다.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의 안정감을 
유지시키고 미래에 대한 직업적 확신과 자기발전을 확대
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서 간호대학생의 추후 간호 전
문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30].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대
인관계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31],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32]. 따라서 임상실습 등을 통
해 다양한 대상자와 의료진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요
구되는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
며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33].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심리
적 독립,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은 정
의 상관관계로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고취시켜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키고 이로서 대인관계 유능성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
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서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정된 지역의 연구결과라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범지역적 표본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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